
조금 힘든 길이다. 지난번 회룡사를 가기 위해 걸
으려 했던 북한산 둘레길 16구간 보루길을 회룡탐방
지원센터 쪽에서 걸으면 종착점인 원도봉입구에서
포대능선 가는 길과 만난다. 포대능선길에는 망월사
가 있다. 원도봉입구에서 망월사까지는 약 1.5km다.
빠른 걸음으로 1시간 정도 걸린다. 보루길을 걷고 다
시 포대능선 길을 걷는다면 다소 힘든 코스다. 원도
봉입구에서부터망월사까지걸었다. 

보루길과 포대능선길이 만나는 원도봉입구까지는
서울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에서 내려서 신흥대학
방면으로 나온다. 거기서부터 망월사 방면으로 약
500m 정도 걸으면 된다. 보루길과 포대능선길이 만
나는 지점엔 원각사가 있다. 거기서 보루길을 다시
걸을 수도 있고 포대능선길을걸을 수도 있다. 

원각사에서부터 원도봉탐방지원센터까지 약
300m는 포장길이다. 원도봉탐방지원센터부터는 본
격적인 산길이다. 바람 한 점 없다. 간밤의 열기도 식
히지 못한 대지 위에 태양이 또 쏟아진다. 금방 옷이
땀으로 무거워졌다. 옷속의 몸도, 몸속의 생각도 점
점 무거워진다. 한 발 한 발 고도를 높일 때마다 대
지로부터의 중력은 점점 더 팽팽해지고, 숲의 표정
은 멀어진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숲에 기대선다. 작
은 시냇물이 지나는 길가에서 죽은 고목이 아직도
대지의 물을 빨고 있다. 턱까지 찼던 숨이 조금씩 흩
어지기 시작했다. 어디서 왔는지 실바람이 지나간
다. 숨을 헐떡이며 걷고 있을 땐 느껴지지 않았던 실

바람이 서있는 땀방울을 스쳐간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다. 요즘 저 산 밑에는 스님의 책 한
권이 화제다. “힘들면 쉬었다 가요.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고 눈물 날 때,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
지 않았을 때. 사랑하던 이가 떠나갈 때, 우리 그냥
쉬었다 가요.”글이든 말이든 치유의 성분이 들어 있
어야 하는 시대다. 그 만큼 이 시대는 힘든 시대다.
무언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기 위해선 멈춰야 할 만
큼 바쁘고 힘든 시대다. 그랬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
는 것들이 있었다. 하지만 계속 멈춰서만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힘듦이다. 깊숙이 숨을 채우고 다
시 길을 걷는다. 길은 점점 폭을 줄이고 경사를 높였

다. 길은 이제 산이 지배하고 있었다. ‘순응’뿐이었
다. 산행은 산이 내어준 길에 순응하는 것이었다. 순
응의 결과는 분명했다. 산은 망월사를 보여주기 시
작했다. 망월사는 길 끝이 아니라 하늘이 시작되는
곳에 있었다. 

망월사는 조계종 봉선사의 말사다. 신라 시대인
639년(선덕여왕 8)에 해오 선사가 창건했다. 망월사
라는 이름은 해오 선사가 이곳에서 당시 신라의 수
도였던 경주(옛 이름 月城)를 바라보며 삼국통일과
왕실의 융성을 기원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신라 말
기에 경순왕의 태자가 머물렀다. 고려 1066년(문종
20) 혜거 국사가 중창했으며, 그 이후의 연혁은 확실
하지 않다. 여러 차례 전란으로 황폐해졌다가 조선
시대인 1691년(숙종 17) 설명 스님이 중건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
르고 있다. 

망월사는 많은 선지식들이 다녀간 도량이다. 세
번이나 조계종 종정에 추대되었던 고암 스님이 열일
곱 때 행자 생활을 했던 곳이기도 하고, 고암 스님이
존경했던 용성 스님(1864~1940)도 망월사와 인연이
깊다. 선사였음에도‘불경 번역의 창시자’로 더 알

려져 있는 용성 스님은 1925년에 망월사에서‘30년
활구참선 정혜결사’를 시작한다. 일제강점기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기도 했던 스님은 1년 6개월
의 옥고를 치르면서 불교의 대중화를 절감하고 역경
의 원력을 세운다. 굳은 원력으로 시작한 역경불사
가 자리를 잡자, 스님은 일제에 의해 왜색화되어가
는 한국불교의 폐단을 막고 한국 전통 선의 불교를
지키기 위해 결사를 추진하게 된다. 그 후 망월사에
는 만공, 한암, 전강, 금오, 춘성과 같은 선사들이 주
석했다. 또한 조계종 종립선원으로도 이름이 높았던
도량은지금도많은 선객들이정진하고있다. 

도량 가장 높은 곳에 영산전이 서있다. 급한 산세
를 그대로 타고 있는 망월사는 도량이 여유롭지 못
하다. 계단처럼 서있는 당우들의 간격은 숲에 서있
는 나무들의 간격을 닮았고, 망루처럼 홀로 서있는
당우는 나뭇가지를 찾아 날고 있는 산새를 닮았다.
더 이상 흙이 없을 것 같은 영산전 뒤쪽으로 고요한
숲이 한 칸 있었다. 그리고 고요한 부도 한 기가 앉
아있다. 혜거국사의 부도다. 늘어진 소나무 가지를
붙들고 산 아래를 굽어보고 있는 옛 스님의 부도 옆
에서 같이 산 아래를 내려다 봤다. 아래 있을 땐 볼
수 없었던, 내가 사는 곳의 모습이었다. 몇 분 전에

나는 그곳에 있었다. 생사가 끊어진 옛 스님의 거처
에서 바라보는 사바는‘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었다. 부도전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도량을 나섰다.
힘겹게 올라간 망월사엔 많은 선지식들의 법향과 그
곁에 서성일 수 있는 부도가 하나 있었다. 절로 가는
‘길’은 다른 길과 다르다. 힘든 길임에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 길엔 힘들어할 시간과 멈춰 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멈춰 서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길,
절로가는 길이다. 

글ㆍ사진=박재완기자wanihollo@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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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시대해오선사가경주월성을바라보며삼국통일과왕실의융성을기원하여창건한망월사는용성, 만공, 한암, 춘성, 고암스님등근대선지식들의법향이스며있는조계종종립선원이다. 도량가장높은곳에있는망월사영산전은나뭇가지
를찾아날아가는산새를닮았다.

부도 옆에 멈춰 바라보니 사바의 길이 보였다

고려시대망월사를중창한혜거국사부도 길입구에있는원각사

⑦북한산포대능선길
그리고망월사

〈포대능선 가는 길〉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원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800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since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원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1,100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할인가

800
(200개 이상)

예수재함A(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50개 1박스)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동남 동녀

할인가

800
(100벌 이상)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정가 1,300원B형-남 B형-여

금강경탑다라니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영가옷/위패
각1000개 @250원

•남자/여자/위패

인쇄접은 영가옷/위패
각1000개 @250원

•남자/여자/위패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정가 1,000원 정가 250원

할인가

180
(600개 이상)

소소달마(大/6절)

•200부이상@1,300원
•규격 : 30.5㎝×31㎝

3,000부 이상@

반야동자(小/12절)

•200부이상@1,000원
•규격 : 25.8㎝×26.5㎝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3,000부 이상@


